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1개 단체)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0808, pspdint@pspd.org)

제    목 [논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날    짜 2021. 04. 19. (총 2 쪽)

논 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MEHL과의 합작관계 종료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식 공개해야

1. 지난 4월 16일, 포스코는 미얀마 법인 포스코강판(POSCO C&C)과 합작파트너사인

미얀마경제지주사(MEHL, Myanmar Economic Holdings Public Company Limited)의

합작관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합작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MEHL의 지분 30%를 인수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 것인지,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특히 MEHL의

경제특구부지에서 철강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와의 완전한

의미에서의 관계단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포스코는 MEHL과의 합작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조치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스전 사업을 비롯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배당금 지급 중단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포스코는 그동안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MEHL과의 합작사업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MEHL은 1991년부터 20년간 배당금으로 약 20조 1,240억원(180억 달러)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는데, 이 중 약 17조 8,880억원(160억 달러)가 미얀마 군부로

송금되었다. 실제로 MEHL의 주요 경영진은 퇴역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로힝야

학살 및 미얀마 시민학살에 동원된 미얀마의 군사령부와 사단 및 대대 등이 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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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2969/2020/en/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쿠데타의 중심인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MEHL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3. 포스코는 MEHL과의 합작사업 외에도 미얀마국영석유기업(MOGE)과 슈웨(Shwe)

가스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표적 제재를 촉구했을 정도이다. 포스코는 가스전 사업을 통해

MOGE에 15%를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우리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다. 포스코가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해군의 군함을 구매 대행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 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한 것도 다름 아닌 포스코이다.

4.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란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제재 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국제 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얀마 군부에 더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일이다. 포스코는 이번 합작관계 종료 계획 이외에도 가스전 사업과 호텔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밝히고, 이를 통한 수익 역시 미얀마 군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끝.

참고 : [서명 캠페인]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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